
 

 

 

제 4 강 치유서사창작 : 꿈 작업과 사회적 글쓰기 

 (참고 텍스트) 

◎ 조원규<눈밭><밤이어서><꿈> 

◎ 웅가레티<아침><양탄자> 

 

1 교시 꿈 작업을 둘러싼 상황들 

1. 꿈은 은유다. 환상이고 서사이다.  

문학과 예술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생 자체에 대한 하나의 비유(그림자)이다. “마치 무엇과 

같다”는 하나의 비유이고, 꿈이고, 은유의 본질적인 작용이다.  

마음의 자유를 연습하는 것이므로 “비유하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꿈'이 은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작, 치유하는 이야기 전개로 시도해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꿈이 금기,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은폐하고, 은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 

이 은유는 ‘자리를 옮겨 압축되고 전치된 것’이다. 문예학자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압축과 

전치를 은유와 환유라는 문학의 개념으로 바꿔 말한다. 다시 말해 꿈의 문법은 은유와 환유를 따른다.  

2. 게임의 비유 

(1) 인간이 만든 모든 게임은 “하려고 한다.”와 “해야 한다.”로 볼 수 있다. “이기거나 지거나”, “얻

거나 잃거나”인데 종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꿈은 마음의 환등기가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게임을 벽에 영사한다고 생각

해보자. 장기에는 규칙이 있기에 다른 여지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1) 장기나 바둑 안에 치유가 있나? 

2) 왜 우리는 초월하지 못하나? 거리를 두지 못하나? 왜 빠져나오지 못하나? 

※ 이 파일은 2014년 9월 오프라인 인문·숲 <조원규-치유하는 글쓰기의 모색> 리뷰어 오베르

(lecinq4) 님께서 작성해주신 강의노트입니다. 온라인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생

분들을 위해 꼼꼼한 강의노트를 제공해주신 오베르(lecinq4)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일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어떤 것을 써야 한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그것. 그것이 치유서사이다.  

4) “가장 빛을 읽고 초라한 순간,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면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 다른 층위로 옮겨간다.  

이야기는 벽에 영사하는 하나의 환상으로 상(相, 像, 象)을 이야기에 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 편 

쓸 때마다 “초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초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황 자체에서 다른 층 

위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다른 층 위는 미적이고, 내면적이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표현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옮김으로 인해, 일상의 중력을 덜 느끼게 되기에 자유롭고, ‘황홀’ 혹은 ‘불안’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은유를 구하는 연습 즉 창작의 보상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게임 속에서는 승패(지위)에 구애될 수

밖에 없어서 거리 두기가 힘들다. 하지만 치유하는 창작은 승패를 넘어선 세계로 통한다. 창작된 상

은 구속된 삶의 지평 위에 떠오른 별이다.  

3. 치유하는 서사창작은 단적으로 말해서 “삶, 지금, 마음의 대상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라고 질문하

면서 답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창작의 한가지로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4. 꿈을 활용한 글쓰기 

문학과 예술은 “낯설게 하기.”다. 현실의 의식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

며, 낯선 것을 발견하고 글쓰기로 연결할 수 있다.  

5. 타인의 꿈을 듣고, 말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꿈을 공유하는 과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이렇

게 느꼈을 것 같다.”라는 대화로 감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서사는 변화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감정적 통찰이 중요하다.  

시작된다 – 변화된다 – 끝난다 

 

2 교시 사회적 글쓰기 

1. 꿈을 해석하는 기본적 지침 

1) 학문적인 방법으로 꿈 텍스트에서 대립쌍을 찾으면 꿈이라는 메시지를 찾기 쉽다. 

2) 서사의 굵은 줄기가 아닌 punctum 과 같은 사소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3) 꿈은 명사보다 동사 즉 감정이 더 중요하다. 꿈은 감정을 자각, 도달하기 위해 대상이 동원된다.  

4) 꿈을 이루는 모든 부분은 내 마음을 재료로 사용한다.  

5) 꿈의 요소들을 물질화된 상징으로 보는데, 보편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이 있다. 

6) 치유서사의 포괄적인 대답으로 “꿈은 내가 무엇인지, 어떠하게 되는지 은유를 통해 보여준다.”  

2. 사회적 글쓰기는 “더 커다란 것 속에서 나를 다시 열어놓는다”이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서 접촉

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것의 시작이다. 

(1) 새로운 관계와 경험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사회적인 것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2) 문학, 예술은 ‘마음 둘 곳’을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의 창작이 나에겐 어떤 의미일지 마음을 실

어본다.  

(3) 단어에는 사회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언어는 재료의 저항이 크다. 그러한 언어라는 타자 속에서 

사회와 교섭하고 경계를 넓혀간다. 나와 세계의 접점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글을 써본다. 

(4) 모든 사회 속에는 ‘받기’와 ‘주기’의 개념이 있다. 등가의 ‘교환’, 보상의 개연성을 물으려는 ‘증

여’, 보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순수증여’가 있다. 치유창작은 ‘증여’의 질서에 기대어 있다. 사회

적인 보상으로 ‘소통’을 통해 질서 안에서의 ‘완숙함’으로 보상받게 된다.  

(5) 작은 공감의, 느슨한 공동체에서 치유서사창작을 시작해볼 수 있다.  

3. 사회적 공감과 소통의 실천으로 텍스트 퍼포먼스를 해볼 수 있다. 


